
■ 학습 목표

•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공감 놀이를 할 수 있다.

• 그림책이라는 매체에 알맞은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읽을 수 있다. 

• 책과 관련된 경험을 감상이 드러나게 글로 쓸 수 있다.

• 책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왜 우니?
 소복이 글・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권장 차시

대상 학년

관련 주제어

교육 과정 연계

작성자

그림책을 읽고 관련된 경험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8차시

5・6학년

감정, 공감, 이해, 표현

[6국01-07]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6국02-05]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며 읽는다.

[6국03-05]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6국05-04]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6국05-05]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창원 풍호초등학교 박경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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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평범한 일상에서 독특한 공감을 골라내는 소복이 작가의 그림책. ‘왜 우니?’라는 한마디 물음에 엮인 여러 가지 눈

물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법한 소소한 소재와 가까운 누군가를 닮은 친근한 캐릭터가 깊은 공

감을 자아낸다. 나이부터 성격까지 천차만별인 이들에게 하나의 물음을 건네며 우는 마음을 바라보고 다독인다. 나

약하고 창피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 울음을 응원하는 그림책이다.

■ 수업 준비 

이 책은 펼침면과 만화의 컷을 적절하게 사용한 그림책으로 누구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는 눈물에 

얽힌 스물다섯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이들은 이 책을 보면서 책 속 등장인물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

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책과 관련되는 경험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공감받으

며 눈물, 울음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글, 만화, 즉흥극,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이 생

각하고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수업 준비물    필기구, 색칠 도구, 휴대 전화 등

■ 학습 과정

단계

책 읽기 전

책 읽는 중

책 읽은 후

차시

1차시

2~4차시

5~8차시

주요 활동

-“나도! 나만!” 놀이하기 

- 내용 예측하기 

- 소리 내어 읽기 

-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이야기 나누기

- 관련되는 경험 이야기 나누기

- “그랬구나!” 공감 놀이하기 

- 그림 글자로 나타내기

- 눈물책 만들기

- 만화 일기로 표현하기

- 정지 장면으로 표현하기

- 즉흥극으로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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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기 전

1.“나도! 나만!”놀이하기  

- 사람들의 울음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울음 뒤에 숨겨진 감정을 찾아봅시다.

(예: 불안해서, 그리워서, 외로워서, 서러워서, 서운해서, 슬퍼서, 속상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고마워서, 안타까워서, 허무해서, 걱정스러워서, 위안이 되어서, 후회되어서, 기뻐서)

① 말하는 순서를 정합니다. 

② 한 명이 일어나서 “나는 불안해서 운 적이 있어.”

③ 듣고 있던 친구들 가운데 같은 경험이 있는 친구가 일어나며 “나도!”를 외치고 앉습니다.

- “나도!”라고 외칠 때에는 두 팔을 들어 O 모양을 만듭니다.

④ 같은 경험이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면, 

처음 말했던 사람은 “나만!”이라고 외치고 자리에 앉습니다.

-“나만!”이라고 외칠 때에는 두 손으로 가슴 앞에서 X 모양을 만듭니다. 

⑤ 같은 방법으로 한 명씩 돌아가며 말합니다.

2. 내용 예측하기 

- 앞표지를 보여 주며 책 제목과 작가 이름, 출판사를 읽어 줍니다. 

- 앞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발견한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 앞표지와 뒤표지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찾아봅시다.

- 면지와 속표지를 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예: 앞표지에서 비가 반짝반짝 빛나요.

제목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인공 옆에서 고양이가 꼬리로 우산을 들어 주고 있어요.

내가 울 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 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뒤표지에서 비가 그쳐 가요.

주인공의 눈물도 그쳐 가요. 우산은 접혀 있어요.

주인공이 한바탕 울어서 마음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께   놀이가 끝나고 ‘나만’이라고 한 친구가 그 사연을 공개할 수 있으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합니다.  

“나만!”이라고 외친 친구가 놀이로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친구들과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친구들과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놀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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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중

1. 소리 내어 읽기 

- 짝과 함께 번갈아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예: “넌 왜 우니?” “엄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있어서 울어.”)

2.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이야기 나누기 

-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을 고르고, 그 장면을 고른 까닭을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예: 엄마가 있어서 운다고 말한 아이가 기억에 남아. 

집에 엄마가 없는 줄 알고 아빠랑 평소에 못 먹었던 간식을 잔뜩 사 왔는데, 

엄마가 딱 보고 내놓으라고 손을 내미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나도 엄마가 없을 때 아빠랑 라면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생각보다 일찍 들어와서 “밥 있는데 왜 라면을 먹어?” 하고 화를 낸 적이 있어.

아빠랑 라면을 먹으면서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이 불편했어.)

3. 관련되는 경험 이야기 나누기

-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을 살펴보면 우는 사람과 우는 이유, 우는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 우는 이유, 우는 장소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예: 킥보드를 타다가 아이가 넘어진 장면이 기억에 남아. 

왜냐하면 나도 얼마 전에 쌓아 놓은 책에 부딪혀서 발가락을 다쳤거든. 

그때 눈물이 핑 돌았어.)

- 울고 싶었는데 울음을 참았던 경험이나 울음으로 감정이 해소된 경험도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예: 나도 빗속에서 울어 본 적이 있어. 

갑자기 비가 온 날, 친구들은 가족들이 우산을 가져다줬는데, 

나는 우산도 없고 혼자여서 빗속에서 울면서 갔어. 

비 오는 날 눈물이 나니까 더 슬프더라.)

4.“그랬구나!”공감 놀이하기

- 울음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펑펑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울면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 뒤에 숨겨진 감정이나 욕구를 공감받지 못한 경험이 더러 있습니다.

울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랬구나!” 공감 놀이를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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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방법]

놀이 인원 : 4명 

① A가 울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② B는 A가 말한 상황을 그대로 다시 말합니다.

③ C는 A의 ‘느낌’을 유추하여 말합니다.

④ D는 A의 ‘욕구(마음)’를 유추하여 말합니다.

⑤ 같은 방법으로 서로 역할을 바꾸어 말합니다.

(예) 

A: 어제 엄마가 이제 고학년이니까 미술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셨어.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했지.

그런데 내 말은 안 들어주고 엄마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울었는데 말로 안 하고 운다고 혼났어.

B: 어제 엄마가 미술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셨구나.

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계속 다니고 싶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네 말을 안 들어주고 운다고 혼도 냈구나.

C: 너는 부모님이 네 정말 좋아하는 것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했구나.

네가 왜 우는지 물어보지 않고 운다고 혼내서 슬펐을 것 같아.

D: 너는 부모님이 네 의견을 좀 더 존중해 줬으면 하는구나.

그리고 부모님이 네가 왜 우는지 알아보고 네 감정에 공감해 줬으면 했구나.

선생님께   느낌과 욕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에는 아래의 ‘느낌말목록’과 ‘욕구목록’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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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책 읽은 후

1. 그림 글자로 나타내기 

- ‘눈물’, ‘울음’, ‘왜 우니?’ 글자를 어울리는 이미지와 색깔로 나타내어 봅시다. 

2. 눈물책 만들기 

- 각자 울었던 경험을 눈물 모양 종이에 글로 표현하고, 우리 반 눈물책을 만들어 봅시다.

① 연필로 도화지에 눈물 모양을 그린 다음, 눈물 모양 안에 볼펜으로 글을 씁니다.

선생님께   글에는 내가 울었던 상황, 장소, 이유, 그때의 감정 등을 자세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눈물 모양 종이에 눈물과 

관련된 경험으로 시를 써도 좋습니다.

② 다 쓴 다음 가위로 종이를 오려 내고, 연필 선은 지웁니다.

③ 여러 장을 겹쳐서 우리 반 눈물책을 만듭니다. 게시판을 빗방울 콘셉트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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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화 일기로 표현하기  



9

4. 정지 장면으로 표현하기  

- 모둠 친구들의 울음과 관련된 경험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정합니다.

- 역할을 나누고 역할을 맡을 사람을 정합니다.

- 되도록 동작을 크게 하여 친구들이 그 상황을 알아맞히도록 합니다.

- 눈물 흘리는 모습은 종이를 찢어서 얼굴에 붙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을 보며 글쓰기나 소감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5. 즉흥극으로 표현하기  

- 모둠 친구들의 울음과 관련된 경험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가지고 즉흥극을 해 봅니다.

   먼저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정합니다.

- 그 경험을 한 친구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합니다.

- 역할을 나누고 역할을 맡을 사람을 정합니다.

- 대사까지는 미리 정하지 않고, 내가 그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즉흥극으로 표현해 봅니다.

- 다른 모둠의 즉흥극을 본 다음, 소감을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